
[별표 제5호]

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

1. 목적

이 기준은 제53조에 따라 영 제22조제1항ㆍ제27조 및 영 별표 1의 부당이득액 산정에

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

영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따른 "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

이익과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얻었을 이익과의 차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

고시하는 이익"은 다음과 같다.(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

익에 해당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, 고시에 열거되지

아니한 행위라고 해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

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.)

가.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, 보수 등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

나.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취득한 수수료, 채무면제 등의 이익

다. 그 외 위반행위의 동기, 목적이 되는 거래 중에서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구조의

거래는 가목 및 나목의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.

2의2. 영 별표 1의 제1호마목단서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

경우로서 위반행위자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자의 경우 다음

계산식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산정한다.

부당이득액 =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×(해당 위반행위자의 가중치/부당이득액

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자별 가중치의 합)

<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>

※ 단, 가담 정도가 불명확한 경우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다.

위법행위 가담 정도 상 중 하

가중치 1.5 1 0.5



3. 영 별표 1의 제1호바목 4)단서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"은

위반행위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외부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가상자산의 시세변

동 가운데 외부요인에 의한 시세변동이 10% 이상에 해당하고, 위반행위의 경위, 외부

요인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영향, 외부요인에 따른 시세변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

세변동분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

말한다.

< 위반행위자별 가중치 판단기준 >

구분 판단기준

상
-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

불공정거래 행위를 지배한 자

중 - 상·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자

하 -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력·방조한 자


